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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년이 끝나 가면서 기록상 가장 따뜻한 10년 

(2011-2020)을 마감한다. 올해는 기록상 가장 따뜻한 3년 중 한 해일 것이 확실시 

되며, 지금까지 가장 따뜻한 해였던 2016년과 순위 다툼을 할지도 모른다. 2015년 

이후의 6년은 역대 가장 따뜻한 상위 6년을 모두 휩쓸었다.

2020년의 이례적인 온도 상승은 냉각효과를 가져오는 라니냐가 무색할 정도이다. 

현재 라니냐는 현재는 성숙단계에 있고 세계 여러 곳곳의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

치고 있다. WMO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후모델들이 라니냐 세기는 12월 또는 1월

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1년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WMO 사무총장 Taalas 박사의 말: 

“지금까지 기록적으로 따뜻했던 해는 대개 2016년의 경우처럼 강력한 엘니뇨가 

있던 해와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냉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라니냐를 경험하

고 있지만 그것이 올해의 기온 상승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재가 라

니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미 2016년의 기록에 필적하는 기록적인 열을 

보여주었습니다.” 



WMO는 5개의 지구기온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1월 중에 2020년 전 지구 기온 

수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정보는 2021년 3월에 발행될 2020년 기후 현황 

최종 보고서에 반영될 것이다.

지난 12월 2일에 발행된 WMO의 2020년 기후현황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록에서 5개의 데이터 세트 모두 2020년을 2016년에 이어 2번째로 

따뜻한 해로 올려놨고 그 다음이 2019년이다.

2020년의 10월까지의 열 동향은 11월에도 이어졌는데, 유럽 연합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미국해양대기청, 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 일본기상청이 각각 

발행한 월보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11월을 기록상 가장 혹

은 두 번째로 따뜻한 달로 분류한다.

역대 가장 따뜻한 3년들 간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며, 각 데이터 세트별로 매길 

정확한 순위는 2020년 한해 데이터가 최종 집계되면 바뀔 수 있다.

개별 연도의 온도 순위를 따지는 것 보다는 장기 추세를 보는 게 더욱 중요하다. 

1980년대 이후 매 10년은 이전 10년보다 더 따뜻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

는 대기 중 열을 가두는 온실가스의 기록적인 수준 때문에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잔존 수명이 수 십 년이기 때문에 지구를 미래 온

난화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다.

2020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 수준보다 약 1.2 ℃ 높다고 

분석된다. WMO의 1년~10년 기후 전망 업데이트(영국기상청 주도)에 따르면 2024

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한해라도 산업화 이전 대비 1.5 ℃를 초과할 가능성은 적어

도 5분의 1이다.

영국기상청은 2021년 지구 연평균 기온이 라니냐의 일시적인 냉각 효과 영향 특

히 보통 라니냐 발생한 다음 해가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2021

년도가 또 다시 지구에서 가장 더운 해 대열에 들 것이라고 예보했다.


